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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보도시점
(온라인) 2026. 5. 14.(목) 18:00

(지  면) 2026. 5. 15.(금) 조간

빈 호텔이 청년의 보금자리로, 
사회연대경제 기반 우수 주거모델 현장 방문
- 윤호중 장관, 서울시 성북구 ‘안암생활’ 방문해 청년 주거복지 혁신 사례 청취
- ‘연대와 협력의 동반 성장’ 정신이 공간으로 구현된 모범 사례를 통해 

사회연대경제 기반 주거 모델의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논의

 사회연대경제를 통해 소유에서 공유‧상생으로의 주거 패러다임 전환을 선

도하는 모델이 새로운 주거복지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. 

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윤호중 장관이  5월 14일(목), 서울시 성북구에 위

치한 ‘안암생활’을 방문해, 사회연대경제에 기반한 우수 주거 모델 현장

을 살펴보았다고 밝혔다.

 이번 현장방문은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주거 안정과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

는 현장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,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

되었다. 

< 빈 호텔이 사회연대경제의 손길을 통해 청년의 보금자리로 >

 안암생활은 한때 비어있던 관광호텔을 사회연대경제 기업(아이부키)이 LH 

「특화 매입임대」 공모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도심 보금자리로 재탄생시킨 곳

이다. 

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되어, 도심 속에서 청년들이 주거비 

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‘실현 가능한 주거’를 구현하고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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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한 단순한 주거공간을 넘어 공유주방, 코워킹스페이스, 옥상 바비큐장 등 

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갖추어, 입주 청년들이 이웃과 함께 사는 집, 함께 

성장하는 공간으로 가꾸어 가고 있다. 

 윤 장관은 현장을 살펴본 후 입주청년 및 사회연대경제 기반 주거 모델 

운영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, 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

하였다. 

 간담회에서는 ‘위스테이별내’(공공지원 민간임대)의 아파트형 마을공동체 

우수 성과도 청취하고, 사회연대경제 기반 주거 모델이 직면한 현장의 과

제와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. 

<연대와 협력을 통한 공동체 회복, 사회연대경제 기반 주거 모델의 미래>

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“청년이 주거 부담을 내려놓고 이웃 청년과 

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야말로 사회연대경제가 지향

하는 주거 혁신의 모델”이라고 평가하였다.

 이어 "「사회연대경제기본법」이 조속히 제정되어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

위한 범정부적인 지원과 제도개선이 이루어져, 보다 많은 국민들이 주거, 일

자리, 생활 인프라 등을 아우르는 변화를 국민들이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

다"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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